
한국인 죽음관과 함께 한 불교

오늘 모인 불자 여러분들은〈반야심경〉을 열심

히 외우면서 염불 수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반

야심경〉을 먼저 접한 분들이 생각하기에 불교와

전혀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미신이 아닐까’하

는 생각을 하게 되는‘생전예수재’를 주제로 강

연을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전예수재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

부터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청년시절 불교의례

와 불교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문

화의 토착에 깔려있는 의식을 정확하게 포착하

기 위해선 불교의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려운 교리 공부를 파고들어

선 알 수 없는 불교 문화의 심연에 대해 알고 싶

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

며불교의례를조사하고다녔습니다. 당시에스님

들께 의례에 대해서 물어보면“무당이나 하는 것

을왜공부하느냐”, “경전공부를하거나좌선수행

이나 하지 무엇하러 의례엔 관심을 갖느냐”는 등

이야기도많이들었지만굽히지않았습니다. 그런

데 세월이 변하자 재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

즘 절에서는 불교의례 등 문화적 콘텐츠를 보는

관점이 예전 제 경험과 전혀 다르게 바뀐 겁니다.

이제스님들은문화와결속되지않은절은운영될

수없다는사실을잘알고계시는것같습니다. 절

에서 문화 콘텐츠와 사찰을 연계해야겠단 생각을

하다보니의례의중요성을인지하게됐고, 현재는

영산재와 연등축제에 이어 생전예수재를 무형문

화재로지정하기위해노력중입니다.

업 소멸 위한 생전예수재

그렇다면생전예수재란어떤의례일까요? 여러

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궁금하지 않은

가요? 예수재는 옛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의문에

나름의 답을 내리고 위안을 주는 의식입니다. 불

교 사찰에는 사후세계를 관장한다고 믿는 지장보

살과 지장보살을 보좌하는 시왕 등을 모신 명부

전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각오

를 다짐한 보살로, 지옥으로 떨어진 중생을 구제

한다는 커다란 원력을 지녔습니다. 오늘 강의 장

소인 봉은사엔 명부전은 없고 지장전이 있더군

요. 이 지장전은 명부전과 무척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명부전엔 어떤 신화가 내려올까요.

전통적 한국인의 관점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흔히들 저승에 간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또

황천에간다고도하지요. 명계(冥界)에간다고말

할 때도 있습니다. 명부전은 명계에 관한 신화를

담고 있습니다. 저세상을 이야기할 때 주로 지옥

과 그곳의 무서움에 대해 이야길 많이 하는데, 예

수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생전에 미리 준

비하는 의례입니다. 또 이런 바람을 담고 있는 신

앙이명부신앙입니다.

죽음 이후를 크게 2가지 세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세상이란 극락왕생과 지옥이

지요. 극락왕생에 들기 위해‘나무아미타불’염

불을 계속 외워야하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

다. 그렇다면지옥에있거나, 앞으로지옥에갈가

능성이 높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에대한해답이생전예수재입니다. 

여러분, 신도로서‘불교를 믿는다’는 말이 성

립하려면 필수로 갖춰야할 3가지 조건이 있습니

다. 먼저 스님들께 법문을 듣고 교리에 대한 이해

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리에 대한 이해만

으론불교를믿는다고할수없습니다. 겉으로, 행

동으로 교리를 표현해야 합니다. 입으로 외는 염

불, 몸으로하는절과합장등행위적표현을의식

혹은 의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례를 갖추는 것

으로도 모자랍니다. 이를 믿고 행동하는 구심체,

다시 말해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좋다

고 떠들면 아무것도 이뤄지는 게 없습니다. 여럿

이서 모여 행동할 때 그 종교는 살아서 움직이는

종교가됩니다.

3가지 요소 중 의례부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

지하는 생전예수재는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을까

요? 만약 스님이 생전예수재에 대한 법문을 한다

면 이론적으로〈예수시왕생칠재의(預修十王生七

齋儀)〉와〈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을

참고 해야 합니다. 예수재의 절차는 여러 신을 모

신 각 단에 공양해 공덕을 쌓는 방향으로 진행됩

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정신적 빚과 물

질적 빚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정신적 빚을 갚는

방법은 불교경전을 읽는 것이고, 물질적 빚은 돈

으로 갚습니다. 그래서 예수재 참석자들은 경전

을읽고보시를해야합니다. 경전을읽는것은예

수재를 올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고, 보시는 종

이로 만든 지전(紙錢)인 함합소(緘合疏)를 시왕

전에 헌납합니다. 후에 영수증처럼 징표를 받는

데 반 조각은 불사르고 남은 조각은 본인이 간직

해죽을때함께묻습니다. 반남은함합소는죽은

뒤 명부시왕과 조각을 맞춰보고 빚을 갚았단 증

거로쓸수있습니다. 

시왕, 업의 심판자들

결국 예수재란 시왕님께 죄를 사해달라며 죽기

전에 빚을 갚는 것입니다. 여기엔 인간은 죽어서

시왕들의 심판을 받는단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심판을 하는 왕 중 핵심은 염라대왕입니다. 여러

분이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은 원래 인도에서 죽

음을관장하는신으로염마왕(閻魔王, Yamaraja)

으로 불렸습니다. 염마왕은 사실 인간 중에서 가

장 먼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후“이제부터

죽은 이들은 내가 다 관장하겠다”고 나선 것이지

요. 그로부터 많은 대신들을 거느리고 죽은 자들

을 다스렸습니다. 이런 염마왕이 중국으로 건너

와 도교의 영향을 받고, 다수의 시왕 중 한 명의

왕 자격으로 격하됐습니다. 시왕들을 보면 전부

중국 관복을 입고 있습니다. 재판 또한 중국 관료

조직개념을받아들인형식으로진행됩니다. 

시왕은 총 10명입니다. 이것은 죽은 이를 위해

지내는 천도재가 77재(七七齋), 100일재, 소상(小

祥), 대상(大祥) 등 10번 지내는데 이를 심판받는

과정으로 보아 각 심판관을 10명 정한 겁니다. 염

라대왕은 이 중 5번째 시왕입니다. 인도 염마왕

신화가 중국의 도교, 유교와 접합해 다른 의미로

변화한것을알수있습니다. 

10명 시왕의 이름을 알아볼까요. 시왕 중 제일

첫 번째가 진관대왕(秦廣大王)입니다. 진관대왕

은 죽은 사람이 첫 번째로 맞이하는 7일 동안의

재판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질책해

서 죄짓지 말고 잘 살라고 말해주는 권선징악적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초강대왕(初江大王)입니

다. 이는 초강에서 망인이 삼도천을 건너는 것을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삼도천을 건너는 사람들은

착한사람ㆍ보통사람ㆍ죽을죄를 진 사람 3분류로

나눠 다른 다리로 건넙니다. 당연히 악인이 건너

는 나루터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세 번째 왕 송

제대왕(宋帝大王)은 저승에 살면서 죽은 사람의

21일째까지 관장합니다.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죄인을 각각의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맡았

습니다. 네번째오관대왕(五官大王)은죽은자의

생전 죄업의 무게를 달아서 심판하는 왕입니다.

그 유명한 염라대왕(閻羅大王)은 다섯 번째 왕입

니다. 염라대왕은 죄업을 보고 죽은자의 다음생

을 결정합니다. 불교에선 죽는다는 말 대신 열반

에 든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열반에 들어야 진짜

죽음이란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장에 의해 육도를 윤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업경대(業鏡臺)는 인간의 죄를 투명하게 비추

는 거울인데 여섯 번째 변성대왕(變成大王)은 염

라대왕 앞에서 업경대에 죄를 비추어 재판을 받

고도 죄가 남은 사람이 있으면 지옥에 보내는 일

을 맡았습니다. 일곱 번째 태산대왕(泰山大王)은

지옥도, 아귀도, 축생도, 아수라도, 인간도, 천상

등 죄인이 태어날 곳을 자세히 정해 주는 왕입니

다. 평등대왕(平等大王)은 명부에서 죽은자가 맞

이하는 백일의 일을 관장하고, 공평하게 죄와 복

을 다스린다는 뜻에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대왕(都市大王)은 명부에서 죽은자가

맞이하는 1년째 일을 관장하고, 사람들에게 법화

경 및 아미타불 조성의 공덕을 말해 주는 왕입니

다. 마지막 열 번째 전륜대왕(轉輪大王)은 죽은

자가 맞이하는 3년째의 일을 관장하고 죽은 자들

은 최후로 전륜대왕 앞에 이르러 다시 태어날 곳

을결정하게됩니다. 

전통적 불교 신앙에서 사람들이 저승 심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은 원래부터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황천이란 장소의 의미는 단

순히 죽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도에서 염마왕이 들어오면서 구체적

으로 인간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보내진다는

설정이 생긴겁니다. 옛 사람들은 이러한 설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스스로 좋은 일을 얼마큼 했

는지 되돌아볼 기회를 얻었을 겁니다. 생전예수

재는 살아있는 동안 죄업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

기가될수있습니다. 또한예수재는친척, 친지들

도 모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전체에게 성

찰과 공덕의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권선징악적 가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퍼뜨렸습

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

가옵니다. 우리들도 선조의 지혜를 빌려, 예수재

를 통해 과업의 무게를 돌아보고 한 템포 쉬는 것

도좋을겁니다.

“생전예수재, 기복아닌課業성찰이목적”
봉은사불광보조일요법회…생사관(生死觀)과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

홍윤식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1700년 역사만큼 한국불교는 한국인들의 생로병사 모든 면에서 큰 영향력을 남겼다. 윤회를

알고 업장에 친숙했던 우리 조상들은 저승을 무사히 넘길 바라며 생전예수재란 의례를 발전시

켰다. 지금도사찰엔꼭명부전이나지장전이있는데지장보살은사후를관장하는보살이다. 홍

윤식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는 12월 4일 봉은사 불광보조 일요법회서‘생사관과 생전예수재’란

주제로 강좌를 진행하고“우리나라 불교문화를 알려면 한국인의 토착 의식을 알아야한다”며

“생전예수재는살아있는동안업장을소멸하는하나의방법으로한국인들의죽음관을알수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현대인들도 생전예수재를 지낸다면 살면서 진 빚을 되돌아 보는 계기

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 정리=이승희기자 lshuihappy@hyunbul.com

홍윤식교수는…불교의례와불교미술을전공한학자로동국대학교문화예술대학원장과박물관장, 우리나라초

대불교민속학회회장을지냈다. 최근관심이높아지고있는‘스토리가있는’불교문화콘텐츠개발에많은공력을

쏟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현재생전예수재무형문화재등재를위해연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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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판두려워한마음이

‘생전예수재’의례의근원

살아있는동안죄업살피면서

사회에권선징악가치퍼뜨려

종 도 모 집

(사)대한불교 선화조계종
종단의 발전과 사찰의 불사를 도와주시며

함께 뜻을 같이 하실 종도 및 사찰을 모십니다

종정 : 혜인 법정

(사)대한불교 선화조계종 총무원장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법당사진, 수계증, 간부스님 추대장 및 위촉장

● 총 본 산 : 용선사 (경북 안동시 서후면 금계2길 98-5)

● 입종문의 : ☎054)856-9555. 010-8571-0236

서울 금강불교대학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안내

원서접수

교과과정안내

원 서 교 부 접수 및 면접 장소·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23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䤎접수 : 2016년 11월 11일(금)~

2017년 2월 17일(금) 18시까지

䤎면접 : 2017년 2월 19일(일) 오후 3시

䤎장소 : 관문사 2층 면접실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 통보

䤎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3460-5323
䤎3호선양재역 11번출구→마을버스 18번

䤎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T에서 하차)

불

교

학

과

1년

1년

2년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교법
사과

불교학개론. 불교입문
천태종사. 심리상담

금강경. 불교의 신해
법화경. 대승불교

육묘법문. 비교종교론
천태소지관. 기신론

월

화

수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1교시 :

19:00 ~ 20:20

·2교시 : 

20:40 ~ 22:00

·입학원서1부
(5,000원)

·반명함판사진 2매
·1차서류, 2차면접

·지원서 1부
·반명함판사진 2매
·서류전형

약200명

약 100명 학기당
20만원

1년
20만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서울 金 剛 佛 敎 大 學

과정 기간 교 과 목 요일 자 격 시 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 원 수강료

본대학은한국불교중흥과불교의인재양성을목적으로
국내최고의교수진을초빙하여운영하는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문은신도뿐만아니라불교에관심있는모든분들에게열려있습니다.


